
경기 양주시 덕정동 은곡隱
谷에 소재하는 안동권씨 덕정
종친회德亭宗親會에서 추석을
앞둔 9월 2 7일 종중 임원 유사
와 종중 장학회의 수혜 자손
대학생 2 0여명 등의 모인 가운
데 이 종회에서 처음 실시하는
보학강좌가 열렸다. 덕정종친
회는 추밀공파 정헌공께 시조
후 2 4세 동창위東昌尉 휘 대항
大恒의 후손 모임인데 동흥부
원군東興府院君 남강공南岡公
휘 상常의 종손인 동창위는 선
조宣祖의 1 1녀 정화옹주貞和翁
主를 상尙하여 자의대부資義大
夫 부총관副摠管에 이르렀고
부마로서 동창위의 작위를 받
았으며 양주의 회천檜泉 덕정
리의 은곡 또는 은동隱洞이라
고 하는 이곳에 그 묘소를 들
인 후로 후손이 일대에서 세거
하게 되었다. 추석 직전 주말
의 일요일인 이날 종회에서는
동창위 묘소의 벌초를 하는 데
후손이 모이게 하여 오전에
묘소를 소쇄하고 바로 가까이
에 있는 회관의 강당에서 오후
에 보학강좌를 계획하여 열었
다. 이는 동종회에서 운영하는
장학재단의 수혜자 후손 대학
생 남녀 2 0여명이 참가하여 벌
초 체험을 통해 선조에 대한
성효심을 함양시키는 교화에
겸하여 보학강좌도 워크숍 형
태로 기획한 것이어서 자연히
이 강좌는 남녀 대학생 후손
위주로 이루어졌다.
강좌에는 권운택權雲澤 원임

회장 이하 원로유사들이 참석
했고 동창위의 7대조 화산부원
군花山府院君종회의 권진택權
晋澤 회장과 권정택權貞澤 부

회장 등 내빈도 자리를 함께
하였다. 강좌는 오후 1시에 시
작되어 권성옥權性玉종회장이
인사말을 하면서 약 3 0분에 걸
쳐 선대계보 설명을 통해‘3 6 0
년 전 동창위 할아버지께서 여
기에 뿌리를 내리심으로써 오
늘의 우리가 있게 되었다. 그
위토로 물려받아 보전해오던
토지의 일부가 관에 수용되어
받게 된 보상금 중 1억원을 떼
어 장학기금을 마련한 것이 발
단이 되어 종중장학회가 발족
되었다. 그리고 금번 2 0 0 9년도
현집행부에서 거기에 5억원을
더하여 총 6억원 규모의 장학
기금이 조성되었다. 장학금은
통상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
발하여 지급하지만 우리 문중
에서는 자손된 자 모두에게 시
혜하는 특징이 있다. 그리고
그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자손
에게는 2 0퍼센트의 인센티브를
더하여 주어 장학금의 본래 취
지를 살리고 있다. 이는 동창
위 할아버지의 뜻이자 장학회
의 슬기인만큼 이러한 정신을
받들어 천착한다면 덕정 문중
의 자손은 번성하고 영구히 갈
것’이라는 요지를 말하였다.
강사는 종보사의 권오훈權五

焄 편집인이 초빙되었고 시간
은 1시 3 0분부터 4시 3 0분까지
3시간이었다. 권오훈 강사는 3
시간의 본강좌를 1ㆍ2부로 나
누어 중간에 1 0분의 휴식하는
시간을 띄우고 마지막에는 질
의에 응답하는 것으로 하였는
데 전반은 개괄적인 씨족사 내
용을 설파하는 것으로 하고,
후반은 준비하여 가지고와 배
부한 유인물 교재를 낭독 해설

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. 우
리 안동권씨의 선후사에 대한
강좌 내용을 요학하면 대개 다
음과 같았다.

최근에 방영된 KBS 1TV의
‘역사스페셜’특집 프로그램을
시청한 분은 놀랐을 것이다.
거기에 우리 시조 태사공이 나
오고 그 아들 김함보金函普의
이름이 중국 대륙 북방 금金
나라를 일으킨 완안完顔 부족
의 시조로 나왔기 때문이다.
우리 시조 태사공 성휘姓諱 권
행權幸의 아들을 낭중공郞中公
한 분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
또 한 사람 김함보金函普가 있
었다. 사실은 태사공의 아드님
이 3형제라고 한다. 낭중공은
부친 태사공이 고려 태조의 사
성賜姓을 받아 김金씨에서 권
權씨로 개성改姓함을 따라 권
씨가 되었지만 같은 아들인 함
보는 그대로 신라 왕실 김씨성
을 바꾸지 않고 또한 고려에
귀부하기도 거부하였다. 신라
천년 사직을 고려에 양여할 때
통곡으로 이를 막으려던 경순
왕의 아들 마의태자麻衣太子는
결국 고려에의 복속을 거부하
고 3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북
상하여 개골산蓋骨山, 지금의
금강산에 들어가 신라의 복고
를 꿈꾼다. 이때 마의태자와
뜻을 같이하여 무리와 함께 개
골산으로 북행한 것이 김함보
이다.
태사공은 화백和白의 선거로

왕위를 계승하던 신라 왕실에
서 왕위 계승서열 5위 이내에
들은 인물일 가능성이 크며 물
론 경주 왕실인王室人인데 안
동의 요지를 지키도록 특파되
어 있던 중에 병산대첩을 이룰
때 고려 태조와 연합해 불구대
천지수 견원을 격파하고 그 결
과 고려의 개국공신이 됨과 더
불어 사성까지 받게 되었을 것
이다. 그러면 이때 경주에 있
던 김함보는 태사공의 장자일
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차남일
경우도 마찬가지이거니와, 가
령 아우인 낭중공에게‘나는
태자와 함께 북상하여 종사의
회복을 도모할 터이니 너는 남
아 아버님을 모시고 후일을 기
다려라’하고 집안의 후사를
당부하였을 수가 있기 때문이
다. 경주나 또는 부친의 식읍
지 안동에 남았던 낭중공은 곧
시책에 따라 고려 왕경 송도에
볼모로 유학을 겸한 사환仕宦
을 가고 이윽고 그 맏아들 3세
조 휘 책冊이 송도에 가 부친
을 대신함에 따라 환향한 낭중
공은 안동이 아닌 경주에 거주
하다가 가까운 청도의 난공불
락 승지 운문 지역으로 들어가
후일을 위해 은밀히 재력과 인
력을 길렀을 가능성이 있다.
고려 개국초에 지방 영주의 장
자를 유학이나 사환 등의 명목
으로 서울에 볼모로 불러올려
묶어두던 시책이 점차 해지됨
에 따라 3세조 휘 은冊이 경주
또는 청도로 환향했다가 이제

는 신라 부활의 꿈도 무망하게
되었으므로 안동의 식읍을 세
습해 지키기 위해 호장직戶長
職을 자구自求해 세거케 된 데
대한 해답과 가설이 나오게 된
다. 보첩에 보면 3세조 책이
안동의 읍리邑吏를 자구해 돌
아왔다는 사실이 명기돼 있음
이 이를 뒷받침한다 할 것이
다.
한편 개골산으로 간 마의태

자는 그곳에서 삼베옷을 입고
고생하다가 신라 복고의 뜻을
이루지 못하고 죽으니 그 후손
은 고려에 귀의해 명맥을 이어
부안김씨扶安金氏가 되었다는
게 정설이고, 김함보는 개골산
지역에서 신라 부활의 웅지를
펼 수 없다 판단하고 한반도의
동북단 회령과 동남 만주의 길
림 지역으로 북진하여 너른 터
전을 잡는다. 그 지역 이름 길
림吉林은 한자음이 지린으로
경주 이름 계림鷄林과 같다.
김함보가 이곳을 계림鷄林이라
이름한 것이 나중에 길림吉林
으로 와기된 것이라 할 수 있
다. 이 김함보의 7대손 김아골
타金阿骨打가 만주 일대를 석
권하고 마침내 중국 북방의 요
遼나라를 멸망시킨 후 금金나
라를 세워 남송南宋과 함께 대
륙을 지배하며 금태조金太祖로
즉위해서는 성을 그 부족 이름
완안完顔으로, 이름을 민旻으
로 바꾸지만 본성은 그대로 김
金으로 가지고 있다. 1백여년
강성하며 남송南宋을 제압하던
금왕조는 원나라에 망하고 그
유족은 동북만주로 돌아가 다
시 여진女眞으로 위축되었다가
3 8 0여년 후 후금後金을 세우고
다시 4 0여년만에 명나라를 멸
망시켜서는 중국 대륙을 통일
하여 사상 미증유의 대제국 청
淸나라를 세운다.
이 후금은 김金, 즉 신라의

김金씨 나라를 다시 일으킨 것
이고 그 태조 누르하치奴兒哈
赤는 본성이 김함보나 김아골
타와 같은 김金씨인데 천자가
되자 김아골타가 완안민完顔旻
이 되었듯이 김노아합적金奴阿
哈赤도 그 성을 바꾸어 애신각
라 노아합적愛新覺羅奴兒哈赤
으로 하였다. 애신각라는 신라
를 사랑하고 깨닫는다는 뜻이
고 그 음이 중국음으로 아신줘
로 또는 아이신교로인데 이는
만주 여진어로 금金의 겨레 또
는 금족金族, 금씨金氏의 뜻이
다. 그러니 애신각라는 곧 김
씨나 김가金哥를 훈독訓讀한
셈이 된다. 청나라가 망한 후
그 황족은 지금 중국 북경 등
지에서 사는데 그 성은 애신각
라를 버리고 다시 진金씨로 돌
아와 본래 것을 쓰고 있다. 이
렇듯 우리 시조 태사공의 후손
한 줄기는 국내에서 백만 성족
으로 번성하였고 다른 한 줄기
는 만주로 망명하여 중국 대륙
을 석권하는 금과 청의 두 제
국 왕조를 이루었다. 이는 그
만큼 그 유전인자가 우수하고
비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할

것이다.
시조 태사공은 신라 왕성 김

씨이다. 그런데 신라 왕성 경
주김씨의 시조 대보공大輔公
김알지金閼智가중국 한漢나라
에 귀화하여 귀족이 된 흉노왕
자 김일제金日�의 후손이다.
또 김해김씨의 시조 김수로왕
金首露王은 김일제의 아우 김
륜金侖의 후손이다. 대왕암大
王巖에 수장된 것으로 유명한
신라 3 0대왕 문무왕文武王 김
법민金法敏은 일세의 영왕英王
이었는데 그 비문에서 그 시조
대보공 김알지가 중국 한나라
시대의 인물로 중국 역대 6 4효
자의 한 사람이기도 한 김일제
金日�의 후손이라 명기하고
있다. 중국 북방 흉노匈奴의
황제 선우禪于 아래에는 여러
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곤사왕
昆邪王과 휴도왕休屠王은지금
의 중국 감숙성甘肅省 하서주
랑河西走廊이라는 초원으로서
중국이 서역으로 통하는 요충
지에 웅거했다. 한무제漢武帝
가 이곳을 정벌할 때 명장 곽
거병藿去病에게곤사왕과 휴도
왕이 패했다. 이때 선우 천자
에게 문책당할 것이 두려워 곤
사왕이 휴도왕에게 항복할 것
을 권했는데 휴도가 듣지 않자
곤사는 그를 살해하고 그 부인
알씨閼氏와 아들 일제日�ㆍ윤
侖 형제를 포로로 하여 곽거병
에게 항복한다. 여기에서 알씨
閼氏는 대보공의 알지閼智와
같은데, 흉노어로 여인이며 또
한 금金의 뜻이다. 알지는 또
한 알타이의 표음이고 알타이
족이라 하는 알타이 또한 금金
이다. 이들을 포로로 데려오자
한무제는 좋은 말로 위로하며
김일제 형제에게 그때까지 성
이 없으므로 김金씨 성을 내렸
다. 그들이 흉노에서 금인金人
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했기 때
문에 그런 성을 내렸다는 것이
다. 이것이 동아시아에서 김씨
가 탄생하는 단초이다. 서기전
1 0 0년의 김일제는 어쨌던 휴도
왕의 태자로서 한에 귀화되어
자를 옹숙翁叔으로 하고 있는
데 그 자신은 물론 자손이 대
대로 한나라에서 높은 벼슬에
오르고 명성을 떨친다. 그런데
전한말 왕망王莽이 황제의 장
인으로서 사위를 독살하고 스
스로 제위에 올라 신新나라를
세울 때 김일제의 후손이 그
친척으로서 이에 협조하게 되
었다. 그러나 왕망이 재위 1 5
년에 후한 광무제光武帝에게
망하자 김일제의 후손 한 줄기
가 망명하여 그때로서는 중국
에서 먼 신라로 뱃길 망명을
해와 신분을 숨기고 정착하게
된 것이다. 이렇게 보면 우리
권씨는 시조 태사공 이후가 1
천년인데 그 뒤로 거슬러 천년
을 또 소급해볼 수가 있다.

조선조 5 0 0년의 문과급제자
통계를 보면 우리 권씨가 국성
전주이씨 다음으로 비율이 높
은 2등이다. 그러나 인구비례
로 보면 단연 우리가 1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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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시 덕정종친회 보학강좌
추석전 벌초일에 東昌尉 후손 장학생 모아

▲ 덕정종친회의 산하 장학생 후손들이 보학강좌를 경청하고 있다.

▲ 권오훈 본지 편집인이 이날의 초빙강사로서 특강을 하고 있다.


